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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의 신통에서 고승의 신이로

48)정 천 구 *

◾국문요약

불교에는 기적이나 이적과 관련된 특유한 용어가 존재한다. 산스크

리트로 ‘아비즈냐Abhijñā’이며 한자어로 신통(神通)이 그것이다. 본래 

‘직접적인 지식’이나 ‘고도의 지식’ 또는 ‘상식을 넘어선 지식’을 뜻하

는 말인데, 붓다나 보살들, 고승들이 지니고 있다고 하는 초인간적이

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신통은 붓다 당시와 후대, 

인도와 중국에서 각기 다른 용어와 의미로 쓰였다.

본고에서는 장아함경의 ｢견고경｣, 그리고 탁월한 불교문학인 불
소행찬, 중국에서 저술된 고승전과 속고승전 등을 중심으로 신통

의 주체와 대상, 유형과 목적 등을 분석해서 인도와 중국에서 역사적

으로 신통이 어떻게 인식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고찰했다. ｢견고경｣에
서 붓다는 세 가지 신통, 즉 신족(神足)과 관찰타심(觀察他心), 교계

(敎誡)가 있다고 했다. 이 가운데서 신족과 관찰타심은 부정되었는데, 

당시에 대중의 정서에 호소하며 신심을 끌어내는 데 널리 이용되고 

있었고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올바른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은 이라야 갖출 수 있는 교계는 

불교에만 특유한 신통이어서 인정되었다. 불소행찬에서는 교계가 작

품 전반을 관통하면서 신족과 관찰타심도 깨달음으로 이끄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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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편으로 묘사되었다. 이는 붓다 입멸 뒤에 교세의 확장을 위해 교화

가 중시되면서 신족과 관찰타심이 허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에서 불교는 처음에 외래 종교였으므로 수용되는 일이 급선무

여서 교화가 중시되었고, 교세가 커진 뒤에는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 수행과 실천에 대한 반성이 깊어졌다. 이에 맞추어 신통과 이적

들도 중국적 상황에 맞게 변용되고 확장되었다. 그러한 불교사의 변화

는 고승전과 속고승전이 잘 보여준다. 고승전에서는 ｢신이｣를, 

속고승전에서는 ｢감통｣을 두었는데, 용어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신

이의 주체는 고승이었으나 그 대상은 고승전에서는 불교를 모르거

나 믿지 않는 이들이었고, 속고승전에서는 승려들 자신이었다. 대상

의 변화는 교화에서 자각과 자성으로 목적이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신

이가 단순히 교화에 치중했다면, 감통은 교세가 확장된 6~7세기에 승

려들의 청정한 수행과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초인간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이 신통이지만 현실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그 의미와 목적 등이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

아시아 각국에서 신통이 독특하게 수용되고 다양하게 변용되었을 것

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신통, 이적, 신이, 감통, 교화, 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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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붓다의 신통

Ⅲ. 고승의 신이와 감통

Ⅳ. 마무리

Ⅰ. 머리말

종교는 교조와 그의 교리를 중심으로 교단이 형성되면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일이 흔히 말하는 ‘기

적’ 곧 교조의 이적이다. 교리가 혁신성과 합리성을 띤 철학의 성격을 

보여준다면, 이적은 전통성과 비합리성이 강한 문학의 성격을 보여준

다고 말할 수 있다. ‘중도(中道)’를 표방하면서 정교하고 체계적인 진

리를 내세운 불교 또한 이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사실 불교에서는 기적이나 이적과 관련된 특유한 용어가 존재했다. 

육신통(六神通), 줄여서 신통(神通)이 그것이다. 산스크리트로 ‘아비즈냐

Abhijñā’이며 팔리어로 ‘아빈냐Abhiññā’를 한자어로 번역한 용어다. ‘직

접적인 지식’이나 ‘고도의 지식’ 또는 ‘상식을 넘어선 지식’으로 풀이되

는 신통은 본디 붓다와 보살들이 지니고 있다고 하는 초인간적이고 초

월적인 능력이다. 수행이나 명상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신통은 교조인 붓다와 그 제자들, 후대 인도의 불교도들 그

리고 동아시아의 불교도들에게 동일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요컨대 불

교에서 신통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은 시대적으로 사뭇 달랐다는 

말이다. 이는 방대한 경전들과 논서들의 창작과 유포를 생각하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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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일이 전혀 아니다. 붓다의 가르침조차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판이

니, 신통이라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달리 해석되고 인식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해석의 

변화는 인도에서 주로 쓰인 신통이 동아시아에서 ‘신이(神異)’로 또 

‘감통(感通)’으로 대체되거나 혼용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신통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으며, 있다고 해도 대개 불교의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불교는 워낙 복잡하고 체계적인 

철학을 내세우면서 깨달음이나 지혜를 통한 해탈을 지향하는 종교라

는 인식을 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신통이나 신이를 부차적인 

문제로 제쳐두게 했다. 이런 경향과 달리 베르나르 포르는 신통을 비

롯한 초자연적 요소들이 불교의 ‘기본적인 것들’에 속한다고 지적하며 

중요하게 다루었다.1) 이는 매우 가치 있는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최근에 김한상이 비록 초기 불교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신통

의 철학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논한 바 있다.2)

이들 연구 외에 불교의 신통이나 신이에 대한 연구로서 주목할만한 

사례는 여전히 드물며, 동아시아 불교로 한정하면 더욱 드물다. 무라

카미 요시미(村上嘉實)가 혜교(慧皎)가 편찬한 고승전(高僧傳)의 신

이에 대해 개관하고,3) 이영석과 안순형이 고승전의 ｢신이｣편을 중

심으로 신이 행적의 의미를 함께 고찰한 바 있을 따름이다.4) 비구니

전(比丘尼傳)의 신이담(神異譚)을 검토하면서 중국의 전통사회에서 

비구니의 역할을 논한 손진의 연구가 있고,5) 감통에 대해 검토한 번

바움(Birnbaum)의 연구도 참조할 만하다.6) 그러나 이들 연구는 모두 

1) Bernard Faure, The Rhetoric of Immediacy: A Cultrual Critique of Chan/Zen 
Buddh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pp.96-131에서 불교
에서 신통은 결코 부차적인 요소가 아님을 자세하게 지적하면서 신통에 대한 다양
한 견해들을 소개했다. 그러나 불교사적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한 것은 아니다.

2) 김한상, ｢초기 인도불교에서의 신통과 기적｣, 불교학보 88 (2019), pp.9-27.

3) 村上嘉實, ｢高增傅の神異について｣, 東方宗敎 17 (1961), pp.1-17.

4) 이영석ㆍ안순형, ｢고승전 신이편에 관한 연구｣, 중국사연구 58 (2009), pp.51-83.

5) 손진, ｢초기 중국불교 여성수행자의 신이담(神異譚)고찰: 비구니전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9-4 (2018), pp.20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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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고, 신통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신통이나 신이 모두 초인간적이고 초월적인 능력과 그 능력으로 일

으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런 능력은 고대 신화에서 신들이나 영웅들

이 태어나면서 지녔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불교를 비롯한 보편종

교가 등장한 뒤에는 교조를 비롯해 고승이나 성자 들이 그런 능력을 

지녔다고 하며 대체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 전한다. 이런 신통에 대해서는 네 가지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첫째, 누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는가? 둘째, 그 능력에는 어

떠한 것들이 있는가? 셋째, 누구에게 그런 능력을 쓰는가? 넷째, 그 

목적은 무엇인가?

본고에서는 신통이 역사적으로, 특히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변화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도와 중국의 주요 문헌들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먼저 ‘신통’에 대한 이해의 기준으로 삼기에 

적합한 붓다의 인식을 초기 문헌 장아함경 권16의 ｢견고경(堅固經)｣
을 통해 살핀다. 이어 마명보살(馬鳴菩薩, 아슈바고샤)이 불교 서사시

이자 붓다의 전기문학인 불소행찬(佛所行讚)에서 표현한 신통을 살

핀다.7) 불소행찬은 인도에서 창작되고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끼친 

작품이므로 다루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다음으로 동아시아의 저

술들, 특히 고승전에 나타난 신이와 감통에 대해 고찰한다. 혜교(慧皎)

의 고승전(高僧傳)(519년)과 도선(道宣)의 속고승전(續高僧傳)(649

년)을 차례로 살핀다. 두 저술은 신통 대신에 각각 신이, 감통을 썼다. 

이는 신통에 대한 중국적 변용으로, 불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어떠

6) Raoul Burnbaum, “Seeking Longevity in Chinese Buddhism: Long life Deities 
and their Symbolism,” Journal of Chinese Religions 13-14 (1986), pp.143-176.

7) 산스크리트로 된 붓다차리타는 대략 2세기 전반에 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불소행찬은 북량(北涼)의 담무참(曇無讖)이 412년에서 421년에 걸쳐 한역한 것이
다. 현전하는 붓다차리타는 붓다의 전반부 인생만을 보여주므로 전체를 보여주는 불소행찬을 논의의 대상으로 선택했다. 불소행찬이 산스크리트본과 문자 그대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신통에 관한 논의를 펴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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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승전을 통해 ‘신이’

를, 속고승전을 통해서는 ‘감통’을 자세하게 살핀다.8) 찬녕(贊寧)의 

송고승전(宋高僧傳)(988년)은 속고승전을 그대로 따랐으므로 여기

서는 굳이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신통에 대한 인식의 변

화가 불교사의 전개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밝히려 한다.

Ⅱ. 붓다의 신통

1. 장아함경의 신통

장아함경의 ｢견고경(堅固經)｣은 신통에 대한 붓다의 목소리를 직

접 들려준다. 장자의 아들 견고(堅固)가 붓다에게 물음을 던지는 인물

로 등장하기 때문에 제목이 ｢견고경｣이다. 붓다가 나난타성(那難陁城)

의 파바리엄차 숲에 있을 때, 장자의 아들 견고가 예배하고 이렇게 묻

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제 모든 비구들에게 ‘만일 바라문, 장자의 아

들, 거사 들이 오거든 신족(神足)과 상인법(上人法)을 나타내 보이라’

고 하십시오.”9) 여기서 말하는 신족이 곧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며, 

흔히 말하는 신통이다. 상인법 또한 여느 사람을 뛰어넘는 법을 가리

키므로 역시 신통을 의미한다.

견고는 똑같은 간청을 두 번이나 했고, 붓다는 “나는 결코 비구들

에게 바라문이나 장자, 거사 들을 위해 신족과 상인법을 보이라고 가

르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서 말없이 고요히 

8) 본고에서는 고려대장경판의 장아함경(17-815), 불소행찬(29-638), 고승전
(32-764), 속고승전(32-908)에서 원문을 인용하며, 대정신수대장경은 참조만 한다.

9) 佛說長阿含經 권16, ｢堅固經｣, “唯願今者勑諸比丘: ‘若有婆羅門長者子居士來, 當爲
現神足顯上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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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생각하고 만약 공덕이 있으면 스스로 숨겨야 하며 잘못이 있으

면 스스로 드러내야 한다고 가르친다.”10)라는 말로써 두 번 모두 단

호하게 거절했다. 이에 견고는 “다만 이 나난타성은 국토가 풍요롭고 

인민들은 기세가 불길 같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신족을 나타낸다면 이

익이 많을 것이며 부처님과 대중이 도화(道化)를 크게 넓힐 수 있습니

다.”11)라며 자신이 왜 간청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런 견고의 간청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신통에 대한 인식과 실상

을 엿볼 수 있다. 우선 주목할 점은 비구들이 신통을 보여줄 수 있다

고 견고가 인식했다는 사실이다. 비구들의 신통을 직접 보았기 때문일

까? 붓다의 발언을 통해 비구들이 신통을 함부로 내보이지 않았으리

라고 본다면,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왜 그런 인

식을 하고 간청했을까? 당시 인도인들은 고행자나 수행자는 신통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고 또 보았기 때문이다.12) 견고 또한 그렇게 생

각했을 것이고, 위대한 수행자로서 깨달음을 얻은 붓다의 제자라면 당

연히 신통을 갖추었으리라 확신했을 것이다. 이는 신통이 고행자나 수

행자가 얻는 능력 가운데 하나였음을 의미한다.

견고의 간청에서 엿볼 수 있는 또 한가지는 신통의 효과다. 견고는 

신족을 나타내면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라 하면서 도화(道化) 곧 불도

의 교화를 크게 넓힐 수 있다고 했다. 즉, 견고는 신통이 아직 붓다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거나 일으키는 데 효과적이라

고 본 것이다. 아마도 신통으로 대중을 끌어들이는 방식은 당시의 관

행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붓다는 생각이 달랐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신통을 보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한적한 곳에서 

고요히 도를 생각하며 공덕이 있더라도 숨기도록 가르친다고 했다. 이

10) 佛說長阿含經 권16, ｢堅固經｣, “我終不敎諸比丘爲婆羅門長者居士而現神足上人法
也. 我但教弟子於空閑處靜默思道, 若有功德, 當自覆藏, 若有過失, 當自發露.”

11) 佛說長阿含經 권16, ｢堅固經｣, “但此那難陁城國土豐樂, 人民熾盛, 若於中現神足
者, 多所饒益, 佛及大衆善弘道化.”

12) 김한상, 앞의 글,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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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먼저 깨달음을 구하고 해탈에 이르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세 가지 신족이 있기 때문이다. 세 가지란 무엇인

가? 첫째는 신족이고, 둘째는 관찰타심(觀察他心)이며, 셋째는 교계(敎

誡)다.”13) 여기서 신통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셋 가운데서 신족과 관찰타심은 신통임을 단번에 알 수 있는데, 붓

다가 제자들에게 하지 않도록 가르친 것이 바로 이 둘이다. 반면에 가

르치고 타이른다는 뜻의 교계처럼 신통인지 의아하게 여겨지는 이 능

력만 인정하고 중시했다. 먼저 신족부터 살펴보자.

장자의 아들아! 비구는 한량없는 신족을 익혀 한 몸을 바꾸어 

무수한 몸을 이루기도 하고 무수한 몸을 도로 합해서 한 몸이 

되게 한다. 멀든 가깝든 산과 강과 바위 벼랑 따위를 아무런 걸

림이 없이 자재하게 마치 허공을 다니듯이 다닌다. 허공에서 결

가부좌를 하니 마치 나는 새와 같고, 땅속을 드나드니 마치 물

속을 드나드는 것과 같으며, 물위를 걷는 것은 마치 땅을 밟듯

이 하고, 몸에서 연기와 불을 뿜으니 마치 큰 불더미 같으며, 손

으로 해와 달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선 채로 범천에도 이른다.14)

위의 묘사는 불교의 문헌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적들인데, 이런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신족이라고 했다. 육신통 가운데 신족통

(神足通)과 동일하다. 이로써 보면, 신족이라는 용어는 넓게는 모든 신

통을, 좁게는 신족통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족이 일으키

는 이런 이적들은 불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15) 이미 인도에 신통

을 부리는 수행자들이 존재했다면, 그들이 이런 이적들을 먼저 보여주

었을 것이다. 위에서 묘사한 이적들도 그 연장선에서 나왔을 공산이 

13) 長阿含經 권16, ｢堅固經｣, “有三神足. 云何爲三? 一曰神足, 二曰觀察他心, 三曰教誡.”

14) 長阿含經 권16, ｢堅固經｣, “長者子! 比丘習無量神足, 能以一身變成無數, 以無數身
還合爲一, 若遠若近, 山河石壁, 自在無㝵, 猶如行空; 於虛空中結加趺坐, 猶如飛鳥; 出
入大地, 猶如在水; 若行水上, 猶如履地; 身出煙火, 如大火聚; 手捫日月, 立至梵天.”

15) 기독교나 이슬람 등 다른 종교들에서도 이적이나 기적은 교조와 성자들이 일반적
으로 행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가령, 예수가 물 위를 걷고 병을 치유하며 귀신을 추
방했다는 일들이나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았다는 일 모두 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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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며, 이적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을 수 있다. 흥미롭게도 

바로 이런 점이 붓다가 이 신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이

기도 했다.

｢견고경｣에서는 위의 이적을 본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없는 장자나 

거사에게 이에 대해 말하면, 그들은 도리어 “나는 구라주 주문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신통 변화를 나타내고 또 선 채로 범천에 이를 수 있

다고 들었다.”16)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고 했다. 당시 널리 알려져 

있던 구라주 주문으로도 가능한 이적이라는 말이니, 전혀 새롭지도 않

고 대수롭지도 않다는 뜻이다. 이러하다면 교화의 효과는 거두기 어려

울 뿐더러 붓다와 그 가르침의 우월성과 독창성은커녕 어떠한 변별력

도 차이성도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 붓다가 견고에게 “저 믿지 않는 

자가 이런 말을 한다면, 어찌 헐뜯고 비방하는 말이 아니겠느냐?”17)

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관찰타심에 대해서도 붓다는 동일한 태도를 보였다. 관찰타심은 

“다른 중생이 속으로 생각하는 법을 관찰해 [그들이] 숨어서 몰래 한 

짓을 모두 다 아는 능력”18)이다. 이는 육신통 가운데서 타심통(他心

通)과 같다. 그러나 이 관찰타심도 믿음이 없는 장자나 거사들에게 말

해봐야 “건타라주(乾陁羅呪) 주문이 있어 남의 마음을 잘 관찰해 숨어

서 몰래 한 짓도 모두 다 안다.”19)라는 비방만 초래할 뿐이라고 붓다

는 말했다.

이로써 붓다가 왜 견고의 간청을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는지 알 

수 있다. 이미 알려져 있던 주문으로도 행할 수 있는 이적이라면 붓다 

자신이 깨달은 ‘중도’의 진리를 전혀 전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

화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 교계(敎誡)를 중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

16) 長阿含經 권16, ｢堅固經｣, “我聞有瞿羅呪, 能現如是無量神變, 乃至立至梵天.”

17) 長阿含經 권16, ｢堅固經｣, “彼不信者, 有如此言, 豈非毀謗言耶?”

18) 長阿含經 권16, ｢堅固經｣, “觀他衆生心所念法, 隈屛所爲皆悉識知.”

19) 長阿含經 권16, ｢堅固經｣, “有乾陁羅呪, 能觀察他心, 隈屛所爲皆悉能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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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래ㆍ지진ㆍ등정각이 세상에 나타나면 십호를 구족하

고 모든 하늘ㆍ세상사람ㆍ마구니ㆍ야마천ㆍ사문ㆍ바라문들 가

운데서 스스로 증득하고 남을 위해 설법하는데, 그 말은 처음과 

중간, 끝이 다 참되고 바르며 뜻이 맑고 깨끗하며 범행이 다 갖

추어져 있다. 만약 장자나 거사가 그 말을 들으면 거기서 믿음

을 얻고 믿음을 얻으면 관찰하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 “나

는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집에 있으면 갈고리와 쇠사

슬이 이어져 있어 범행을 청정하게 닦을 수 없다. 이제 차라리 

수염과 머리를 깎고 삼법의를 입고 출가해 도를 닦는 게 낫다.” 

그는 모든 공덕을 갖추고 나아가 삼명(三明)을 성취해 모든 어

둠을 없애고 크나큰 지혜의 밝음을 일으킨다.20)

교계를 신통이라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스스로 증득해서 범행을 다 

갖추는 궁극의 경지에 이르러야 함을 전제로 하므로 신통이 분명하다. 

단순한 신통이 아니라 불교에 특유한 신통이다. 이 교계는 모든 번뇌

를 다 없애고 다시는 육도에 태어나지 않음을 깨달은 경지인 누진통

(漏盡通)에 해당한다. 신족통과 타심통, 천이통, 천안통, 숙명통 등 오

통(五通)은 비구들도 습득할 수 있고 붓다 당시의 다른 수행자들도 습

득할 수 있는 신통이라면, 누진통은 붓다가 되는 능력이므로 오통과는 

다른 차원의 신통이다. 이 누진통에 대응되는 교계만을 붓다가 비구들

에게 가르쳤다고 한 것은 믿음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천과 수행

으로 나아가 깨달음을 얻게 함이 목적이었음을 의미한다.

교계는 “부지런히 힘쓰며 한적한 곳에서 홀로 즐거이 지내며 오롯

한 마음으로 잊지 않음으로써 얻어진다.”21)고 했다. 견고가 처음 간

청했을 때 붓다가 비구들에게 가르친다고 했던 그것이다. 그런 수행을 

한결같이 지극하게 한다면, “모든 어둠을 없애고 큰 지혜의 밝음을 일

20) 長阿含經 권16, ｢堅固經｣, “若如來至眞等正覺出現於世, 十號具足, 於諸天世人魔
若魔天沙門婆羅門中, 自身作證, 爲他說法, 上中下言, 皆悉眞正, 義味淸淨, 梵行具足. 
若長者居士聞已, 於中得信, 得信已, 於中觀察自念: ‘我不宜在家. 若在家者, 鉤鎖相連, 
不得淸淨修於梵行. 我今寧可剃除鬚髮, 服三法衣, 出家修道.’ 具諸功德, 乃至成就三明, 
滅諸闇冥, 生大智明.”

21) 長阿含經 권16, ｢堅固經｣, “斯由精勤, 樂獨閑居, 專念不忘之所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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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켜”22) 깨달은 이, 곧 붓다가 된다. 그래야만 누구를 상대하든 자유

자재로 가르치고 일깨울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견고경｣에서 붓다는 세 가지 신통을 거론하면

서 신족과 관찰타심은 제쳐두고 오로지 교계만을 진정한 신통으로 인

정했다. 교계는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 깨달음을 얻도록 해주지만, 신

족과 관찰타심은 깨달음은커녕 교화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

었다. 이는 붓다의 가르침이 지혜를 얻어 해탈에 이르는 일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다는 뜻이다. 신통에 대한 이런 붓다의 견해는 초기 불

교의 엄격한 수행 자세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2. 불소행찬의 신통

붓다가 입멸하고 6백여 년이 지난 뒤, 이미 불교가 보편종교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을뿐만 아니라 여러 부파들이 형성되고 대승불

교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창작된 작품이 불소행찬이다. 모두 28품으

로 이루어진 이 작품이 아주 초기의 전승들만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

렵고, 마명보살이 창작하던 기원후 2세기 초의 상황도 어느 정도 반

영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여기서 다루게 될 신통의 문제에서도 그 점은 

드러날 것이다.

불소행찬에서는 ｢견고경｣에서 거론된 신족, 관찰타심, 교계 세 가

지가 두루 나온다. 물론 이 가운데서 교계가 가장 비중이 높다. 먼저 

｢견고경｣에서 붓다가 유일하게 인정한 교계를 보자. 아래는 15품인  

｢전법륜품｣의 일부다.

彼率愚騃心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 그대로

不信正眞覺 바르게 참으로 깨친 이 믿지 않았네.

…

22) 長阿含經 권16, ｢堅固經｣, “滅諸闇冥, 生大智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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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來卽爲彼 여래께서는 곧 그들을 위해서

略說其要道 긴요한 도리 간략히 말씀하셨네.

愚夫習苦行 어리석은 사람은 고행을 익히고

樂行悅諸根 쾌락 좇는 이는 감관을 기쁘게 하지.

…

如以水燃燈 물을 가지고 등불을 켜려 해도

終無破闇期 끝내 어둠을 깨뜨리지 못하는 것처럼

疲身修慧燈 몸을 지치게 해 지혜의 등불 닦아도

不能壞愚癡 어리석음을 무너뜨릴 수 없느니라.

붓다는 깨달음을 얻고 난 뒤 중생을 제도하려고 세속으로 돌아왔을 

때 이전에 함께 수행했던 다섯 명의 고행자를 만났다. 다섯 고행자는 

고행이야말로 진정한 득도의 길이라 믿으면서 중도를 선택한 붓다를 

도리어 타락한 수행자로 여기고 있었으므로 붓다를 마주하고서도 믿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붓다는 그들에게 긴요한 도리, 곧 고행

의 폐단과 바른 수행에 대해 일깨워주려고 위에서처럼 말하며 “나는 

이미 두 극단을 떠나/마음에 중도를 지녔나니”23)라며 중도로써 깨닫고 

해탈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 가르침을 듣고서 다섯 고행자는 

차례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교계가 신통임을 입증한 것이다.

16품인 ｢병사왕제제자품(甁沙王諸弟子品)｣에는 세속의 쾌락을 맘껏 

즐기던 장자의 아들 야사(耶舍)가 등장한다. 야사가 한밤에 숲을 돌아

다니며 “괴롭다!”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붓다는 “여기에 안온한 곳이 

있나니/열반은 지극히 맑고 시원하며/적멸은 모든 번뇌를 떨어내니

라.”24)라고 가르쳤다. 이에 야사는 거룩한 지혜가 활짝 열리면서 귀

의했고 곧이어 붓다의 설법을 듣고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25) 이 

또한 교계의 신통을 보여준 장면이다.

불소행찬은 붓다의 일생을 따라서 진리의 문제를 주로 다루므로 

23) 佛所行讚 권3, ｢轉法輪品｣, “我已離二邊, 心存於中道.”

24) 佛所行讚 권4, ｢甁沙王諸弟子品｣, “此有安隱處, 涅槃極淸涼, 寂滅離諸惱.”

25) 佛所行讚 권4, ｢甁沙王諸弟子品｣, “耶舍聞佛教, 心中大歡喜, …淨智理潛明, 聞法
能卽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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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가 일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점에서는 ｢견고경｣에
서 교계만을 중시한 붓다의 인식을 그대로 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미 붓다 입멸 뒤 수백 년이 흘렀으므로 변화가 없을 수 없었다. 

｢견고경｣에서 부정되었던 신족과 관찰타심이 묘사되고 있는 데서 그

런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아래는 19품인 ｢부자상견품(父子相見品)｣에 

나오는 대목이다.

神足昇虛空 신족으로 허공에 떠올라

兩手捧日月 두 손으로 해와 달 받들고

遊行於空中 공중을 두루 돌아다니며

種種作異變 갖가지 기이한 일 지었네.

或分身無量 혹은 한량없이 몸을 나누고

還復合爲一 도로 합쳐서 하나가 되며

或入水如地 혹은 물을 땅인 듯이 밟고

或入地如水 혹은 땅속을 물인 듯 들며

石壁不礙身 석벽도 그 몸을 막지 못하고

左右出水火 몸 좌우에서 물과 불 내었네.

자신의 뒤를 이어 훌륭한 왕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했던 아들이 갑

자기 출가해 크나큰 실망감을 느꼈던 정반왕이다. 그는 여전히 슬펐기

에 다시 아들을 보아도 서먹하기만 했다. 그런 마음을 알아챈 붓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일깨워주려고 위에서처럼 신족을 보였다. 작품에서는 

이를 “먼저 오묘한 신통을 나타내어/왕의 마음을 기쁘게 했나니”26)라

고 표현했다. 신통은 위로이면서 기신(起信)이었으니, 곧 붓다는 “허공

의 연꽃 자리에 앉아/왕을 위해서 법을 설하셨다.”27) 이렇게 불소행

찬에서는 신족이 믿음을 일으키는 방편으로 쓰였다.

신족에 더해 붓다가 관찰타심으로 교화한 일도 여러 차례 나온다.  

｢병사왕제제자품｣에서 붓다는 고행자로서 명성이 높았던 가섭(迦葉)과 

26) 佛所行讚 권4, ｢父子相見品｣, “先現妙神通, 令王心歡喜.”

27) 佛所行讚 권4, ｢父子相見品｣, “空中蓮花座, 而爲王說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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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자들을 교화했다. 그 뒤 병사왕이 세존을 뵈려고 왔을 때, 가섭

의 무리가 붓다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병사왕과 그 권속들은 

모두 의아하게 여기며 궁금해했다.

佛知衆心念 부처님은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而問於迦葉 가섭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汝見何福利 너는 어떤 복과 이익을 보았기에

而棄事火法 불을 섬기는 법을 버렸느냐?

붓다는 관찰타심으로 병사왕과 그 권속들의 마음을 읽고서 그들의 

의문을 풀어주고 또 믿음을 일으키게 하려고 가섭에게 물음을 던졌다. 

이에 가섭은 자신이 교화된 내력을 간결하게 아뢰었는데, 이로써 그들

의 의문은 풀렸다.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적절하게 대

응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어야만 

관찰타심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견고경｣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신족과 관찰타심이 불소행찬
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음은 가섭이 신족을 보이는 것에서도 입증된다. 

붓다는 관찰타심으로 병사왕 일행에게 믿음을 일으키게 한 뒤에 가섭

에게 이렇게 권했다. “너 대사는 여기 잘 왔구나./갖가지 법을 잘 분

별해서/훌륭한 도를 따랐으니/이제 대중 앞에서/너의 훌륭한 공덕을 

내보여라.”28) 여기서 훌륭한 공덕은 곧 신족을 가리킨다. 이에 가섭은 

몸을 허공으로 솟구쳐 갖가지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몸에서 구름과 비

를 내고 천둥 번개로 천지가 흔들리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었다.29) 이 

이적은 ｢견고경｣에서 붓다가 신족에 대해 묘사한 것 그리고 앞서 붓다

가 부왕에게 보인 양상과 대동소이하다. 이는 신족의 이적이 매우 정

형화된 것임을 말해준다.

28) 佛所行讚 권4, ｢甁沙王諸弟子品｣, “汝大士善來. 分別種種法, 而從於勝道, 今於大
衆前, 顯汝勝功德.”

29) 佛所行讚 권4, ｢甁沙王諸弟子品｣, “斂身入正受, 飄然昇虛空. 經行住坐臥, 或擧身
洞然, 左右出水火, 不燒亦不濡. 從身出雲雨, 雷電動天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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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붓다가 직접 신족과 관찰타심을 보여주었을 뿐

만 아니라 가섭에게도 권했다는 점이다. 가섭은 “그런 뒤에 신통을 거

두고서/세존의 발에 예를 표하고는”30) 이렇게 아뢰었다. “이 일을 행

하라는 분부 받잡고/할 일을 이제 다 맞쳤습니다.”31) ｢견고경｣에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신족과 관찰타심으로 교화하는 일을 결코 가르치

지 않는다 했는데, 여기서는 붓다가 나서서 권유했다. 물론 이는 붓다

의 인식이 변해서가 아니다. 당시 불교도들의 통념이 표현된 것이며 

마명보살이 이를 수용한 결과다.

율장에 이미 붓다가 가섭의 삼형제를 신족으로 교화한 일과 비구

들이 신족을 드러낸 사례들이 나온다. 이는 분명히 붓다의 본뜻에 반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장에는 또 “비구들이여, 상인법과 신통은 

재가자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자는 악작(惡

作)을 짓는 것이다.”32)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율장의 

이런 모순은 신통에 대한 오랜 통념이 끈질기게 지속되면서 불교 속

으로 파고들어 자리잡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일이었다. 불소행찬에
서 신족과 관찰타심을 긍정한 것도 그 영향과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마명보살은 불소행찬에서 깨달음을 얻은 붓다라야 신통

을 얻어서 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비구들이 신족을 쓰

는 일에 대한 붓다의 경고를 오롯이 따랐음을 의미한다. 물론 가섭도 

신족을 보여주지만, 그 또한 붓다에 견줄 만큼 깨달음을 얻었기에 가

능했다. 그리고 신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는 ｢견고경｣보다 더욱 

길고 자세하게 서술했다. 속세에서 마음이 떠나는 3품 ｢이욕품(離欲

品)｣부터 깨달음을 얻는 14품 ｢아유삼보리품(阿惟三菩提品)｣까지의 내

용이 그것이다.

신통의 주체와 신통을 얻는 과정에 관한 한, 불소행찬은 ｢견고경｣

30) 佛所行讚 권4, ｢甁沙王諸弟子品｣, “然後攝神通, 敬禮世尊足.”

31) 佛所行讚 권4, ｢甁沙王諸弟子品｣, “奉教聞斯行, 所作已畢竟.”

32) Vinaya-piṭaka Ⅱ, The Pali Text Society, p.112. (김한상, 앞의 글, p.2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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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견고경｣과 다른 점은 신족과 관찰타심이 긍정

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 깨달음이나 해탈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믿음을 일으켜 귀의할 수 있도록 교화하는 것 또한 신통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 교화를 위한 신통이 허용됨으로써 믿음을 갖지 못한 자

도 신통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등이다. 이는 붓다 입멸 뒤에 일어난 

자연스러운 변화이기도 하다. 신통을 자유자재로 보여줄 수 있는 붓다

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제자가 된 비구들이 대신해서 보여

주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불소행찬에서 붓다를 대신

해 신통을 보여준 가섭은 바로 그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인물로 보

아도 무방하다.

Ⅲ. 고승의 신이와 감통

1. 고승전의 신이

혜교의 고승전(14권)은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고 확산된 내력을 자

세하게 서술한 일종의 불교사서(佛敎史書)다. 고승전은 고승들의 행

적과 공덕에 따라 열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를 십과(十科)라 한다. ｢역
경(譯經)｣, ｢의해(義解)｣, ｢신이(神異)｣, ｢습선(習禪)｣, ｢명률(明律)｣, ｢유
신(遺身)｣, ｢송경(誦經)｣, ｢흥복(興福)｣, ｢경사(經師)｣, ｢창도(唱導)｣ 등

이다. 중국을 통해 불교가 전래된 동아시아 각국에서도 이 체재에 따

라 독자적인 고승전을 마련했다. 십과 가운데서 ｢신이｣가 바로 신통을 

보여준 고승들의 전기를 모은 편목이다. 먼저 십과를 둔 의의에 대해

서는 혜교가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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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와 이해로 정신을 열면 도는 무수한 사람을 아우른다.[역

경ㆍ의해] 감응에 통달해 알맞게 교화를 하면 강포한 자가 누

그러진다.[신이] 생각을 가라앉히고 선정에 들면 공덕이 무성해

진다.[습선] 율법을 널리 떠받치면 행실을 삼가서 맑고 깨끗해

진다.[명률] 형체를 잊고 몸을 버리면 뽐내며 잗달던 사람이 마

음을 고친다.[유신] 진리의 말씀을 노래하고 외면 귀신과 사람 

모두 기뻐한다.[송경] 복을 심고 선을 일으키면 부처님이 남긴 

모습을 전할 수 있다.[흥복]33)

지혜와 이해로 정신을 연다고 하는 불교의 핵심은 ｢역경｣과 ｢의해｣ 
두 편과 관련이 있다. 불교의 교리는 경전이 담고 있었으므로 중국인들

은 먼저 한문으로 번역해야만 했다. 고승전에서 첫 번째에 ｢역경｣을 

두고 두 번째에 ｢의해｣를 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역경｣과 ｢의해｣는 

각각 ｢견고경｣에서 말한 교계(敎誡)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에 해당한다. 

고승전 또한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감응에 통달해 알맞게 교화한다’는 ‘통감적화(通感適化)’

를 거론했는데, 이는 ｢신이｣편을 두고 한 말이다. ‘통감’은 사람들의 

정서와 감정적 반응을 꿰뚫어 안다는 뜻이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신통

을 펴더라도 ‘적화’ 곧 ‘알맞은 교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혜교는 ‘신통(神通)’이라 하지 않고 ‘신이(神異)’라고 했다.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신통이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만을 나타낸다면, 신이

는 그 능력이 보여주는 비일상적인 면, 즉 이상(異常)하고 기이(奇異)

한 면을 아울러 나타낼 뿐이다.

그렇다면, 고승전에서는 누가 어떤 신이를 보이는가? 책명에서 

드러나듯이 신이의 주체는 고승이다. 이제 어떤 신이들이 나오는지 살

펴보자. 고승전의 권9와 권10이 ｢신이｣편인데, 권9에서 분량의 4분

의 3을 차지하는 고승이 있다. 불도징(佛圖澄)이다. 그는 서역(西域) 

33) 高僧傳 권14, ｢序錄｣, “至若慧解開神, 則道兼萬億; 通感適化, 則彊暴以綏; 靖念安
禪, 則功德森茂; 弘贊毘尼, 則禁行淸潔; 忘形遺體, 則矜吝革心; 歌誦法言, 則幽顯含
慶; 樹興福善, 則遺像可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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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며, 불법을 널리 펴기 위해 진(晋)나라 회제(懷帝) 때인 310년

에 중국 낙양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는 “신비한 주문을 잘 외워 귀신

을 부릴 수 있었으며, 삼씨로 짠 기름을 연지와 섞어 손바닥에 바르면 

천리 밖의 일도 손바닥이나 마주한 얼굴을 보듯이 환히 알았다.”34)고 

한다. 귀신을 부리는 것은 육신통 가운데 신족통에 해당되고, 천리 밖

의 일을 보는 것은 천안통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불도징은 다양한 신이를 나타냈다. 그릇에 물을 담고 주

문을 외워 눈부신 연꽃이 피어나게 한 일, 고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

료해준 일, 심지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한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알려준 것,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은밀한 행동을 알아챈 

일 등등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등 다양한 신통을 보여주었다. 이런 

까닭에 당시 사람들은 ‘화상은 신통력이 있다’[和上神通]고 말했고, 

권력자들조차 그를 ‘신인(神人)’으로 여겼다. 그런데 불도징은 민중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주로 황제를 비롯한 지배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적을 보였다. 불교는 외래 종교였기 때문에 권력층이 인정하고 용인해

야만 교화를 펼 수 있었기 때문이다.35) 물론 가끔 병든 민중을 고치

기도 했으나, 주로 하지는 않았다.

권9의 나머지는 단도개(單道開), 축불조(竺佛調), 기역(耆域) 등의 

전기로 채워지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중병을 앓는 이들을 고쳐주는 

신이를 보였다. 신이의 대상은 관리와 승려, 속인들 등 다양했으며, 

신이로써 이들을 교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 축불조와 기역은 사나

운 범을 길들이고 부리는 이적도 보였다. 아마도 당시 중국에 호환(虎

患)이 적지 않아 대중이 범을 무서워한 사실과 관련이 있는 신이로 

여겨진다.

34) 高僧傳 권9, <竺佛圖澄>, “善誦神呪, 能役使鬼物, 以麻油雜胭脂塗掌, 千里外事, 
皆徹見掌中, 如對面焉.”

35) 이영석ㆍ안순형, 앞의 글, pp.53-56에서는 이를 현실 정치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
했는데, 불도징의 본의는 정치에 있지 않았음을 간과한 해석이다. 불교의 수용과 교
화에 현실 정치가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일 정도로 컸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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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10에서도 고승들의 다양한 신이가 서술되어 있다. 병자를 치유하

거나 예언하는 이적뿐만 아니라 과거의 절터나 다른 사람의 전생을 

아는 이적, 화장을 해도 시신이 타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유지된 이

적, 몸을 여러 곳에서 드러내는 이른바 ‘분신(分身)’의 이적 등이 고루 

나온다. 그런 능력을 시험하는 권력자도 있었지만, 대개는 그 신이에 

탄복하며 불교에 귀의했다. 신이로써 교화를 했다는 말이다.

고승전의 고승들은 ｢견고경｣과 불소행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

이들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중국이 인도와 문화, 관습, 정서 등에서 많

이 달랐기 때문이다. 인도에서는 베다의 전통이 오래 이어지면서 인격

화한 다양한 신들의 능력과 행위가 찬양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신통이

라는 개념이 자리잡으면서 바라문들을 비롯한 수행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36) 반면에 중국에서는 그런 신들이 부재했으며 “장생과 불사의 

존재”인 신선 그리고 다양한 연금술을 선보인 도교를 통해서 비로소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강조되었다.37) 고승전의 신이에는 이런 도교적 

영향이 작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38)

그런데 고승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신이들을 보여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신통력을 갖출 수 있었는가? 고승들 가운데는 왕실이나 귀족

의 가문에서 태어난 이들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평민이거나 출신조

차 알 수 없는 이들이었다.

불도징은 “어려서 출가해 맑고 참되게 배움에 힘써 경전의 수백 만 

자를 외우고 그 의미도 잘 이해했다.”39)고 하고, 축법혜(竺法慧)는 성

품이 바르고 계율을 어기는 법이 없었으며 “걸식을 할 때마다 새끼로 

짠 걸상을 갖고 다니면서 한적하고 너른 길에 펼치고 앉았다.”40)고 

36) 미르치아 엘리아데, 세계종교사상사, 이용주 옮김 (서울: 이학사, 2005), 8장과 
9장 참조.

37) 같은 책, 16장 참조.

38) ‘신통’ 또는 ‘신이’와 관련해서 인도와 중국의 대비되는 배경과 성격을 여기서는 간
략하게 언급하고 말았다. 더 자세한 논의는 불교와 도교의 신이를 비교해서 논하는 
필자의 다음 논문에서 할 예정이므로 거기에 미루도록 한다.

39) 高僧傳 권9, <竺佛圖澄>, “少出家, 淸眞務學, 誦經數百萬言, 善解文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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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불도징은 경전을 통해 지혜와 신통을, 축법혜는 바른 행위와 선

정(禪定)으로써 신통력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고승들은 

｢견고경｣에서 붓다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대로 수행하고 실천했다.

물론 예외도 있다. 안혜칙(安慧則)은 “어려서부터 성품이 한결같지 

않았으나, 여느 사람들과 달리 탁월했다.”41)고 하니, 별다른 배움이나 

수행이 없이 신통을 지니게 된 것처럼 보인다. 석담곽(釋曇霍)은 “푸성

귀를 먹으며 고행을 했으며, 늘 무덤 사이나 나무 밑에 머물렀다.”42)

고 하므로 붓다가 야단쳤을 고행을 실천한 셈이다. 그럼에도 늘 신통

력을 써서 중생을 교화했다고 한다. 서역 출신인 섭공(涉公)은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하며 기운을 마시고, 오곡은 먹지 않았다.”43)고 해서 

도교의 양생술과 흡사한 방식으로 수행을 했다. 특이한 방식으로 신통

력을 얻는 것은 대체로 중국의 관습이나 문화가 끼친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써 보면, ‘신통’과 ‘신이’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굳이 ‘신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쓴 까닭은 붓다가 말한 신통과는 다른, 

이른바 중국화된 신통과 이적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혜교는 권10의 말미에 ｢신이｣를 둔 이유를 밝힌 ‘논(論)’을 썼다. 

그 서두에서 “신묘한 도로써 펼치는 교화는, 뽐내는 자나 강한 자를 

억누르고 업신여기거나 오만하게 구는 자를 꺾으며 흉함과 날카로움

을 누그러뜨리고 티끌세상의 어지러움을 푼다.”44)고 했다. 뽐내는 자, 

강한 자, 업신여기는 자, 오만한 자, 흉한 자, 날카로운 자 들은 모두 

외래 종교인 불교를 대하는 중국인들의 태도를 은근하게 표현한 말들

이다. 불교가 전래될 때, 중국에도 유교를 비롯한 갖가지 사상들과 도

교라는 종교가 이미 있었다. 오랜 역사와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어서 

중국인들에게 익숙해 있을 뿐더러 자랑거리이기도 했다. 더구나 중국

40) 高僧傳 권10, <竺法慧>, “每乞食，輒齎繩牀自隨，於閑曠之路，則施之而坐.”

41) 高僧傳 권10, <安慧則>, “少無恒性, 卓越異人.”

42) 高僧傳 권10, <釋曇霍>, “蔬食苦行, 常居塚閒樹下.”

43) 高僧傳 권10, <涉公>, “虛靖服氣, 不食五穀.”

44) 高僧傳 권10, <論曰>, “神道之爲化也, 以抑夸强摧侮慢, 挫兇銳解塵紛.”



붓다의 신통에서 고승의 신이로 / 정천구 235

인들은 자국을 천하의 중심으로 여기며 자신들만 진정한 문화를 향유

한다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오랑캐로 취급했을 정도다. 그러니 서역

에서 전해진 불교를 쉽사리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임은 당연하다.

무릇 이치에서 귀하게 여기는 바는 도와 합치하는 것이고, 사

물에서 귀하게 여기는 바는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방편은 영원한 진리와 반대되더라도 도와 합치되어 쓰임을 이

롭게 해서 일을 이루게 된다.45)

고승전은 ｢견고경｣과 불소행찬에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묘사

되지도 않았던 신이들을 풍부하게 보여준다. 이는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고승들이 갖은 노력을 다했다는 뜻이다. 대부분 불교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이들, 즉 황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

분과 매우 다른 처지의 사람들에게 낯설고 난해한 불교 교리를 곧바

로 들려준다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일단 신심을 일으켜야 하는

데, 이에는 신이보다 효과적인 방편이 없다. 위에 나오듯이 혜교도 그

런 방편이 진리와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이는 교

계를 중시한 붓다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럼에도 혜교는 ‘신이’

를 중시해 십과에서 세 번째에 배치했고, 갖가지 신이를 두루 보여주

었다. 외래 종교인 불교를 꺼리는 마음이 앞설 중국의 중생들을 교화

하고 구제하기 위한 권도(權道)였던 것이다. 진리와 반대되더라도 도

와 합치된다고 말한 뜻이 거기에 있다.

2. 속고승전의 감통

도선의 속고승전(30권)은 고승전(14권)보다 130여 년 뒤에 저

술되었다. 고승전은 67년부터 518년까지 450여 년 동안 활동한 고

45) 高僧傳 권10, <論曰>, “夫理之所貴者合道也, 事之所貴者濟物也. 故權者反常而合
道, 利用以成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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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들을 실었다. 속고승전은 불과 130여 년 동안 활동한 고승들을 

실었음에도 권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는 그 사이에 불교 교단의 

급격한 팽창과 교세의 확장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수백 년 동안 분열

되어 있었던 남북조 시대를 수나라가 종식시켰으나 곧 멸망하고, 이어 

당나라가 들어섰다. 이 정치적ㆍ사회적 격변 속에서 불교는 중국인들

의 귀의처가 되어 그 지위가 확고해졌다. 불교의 급속한 위상 변화는 

속고승전의 십과 체제에서도 나타났다.

고승전에서는 ｢역경｣과 ｢의해｣에 이어 ｢신이｣가 자리했고 그 비중

도 상당히 높았다. 그런데 속고승전에서는 ｢역경｣(권1-권4)과 ｢의해｣
(권5-권15)는 그대로인 채 그 뒤를 ｢습선(習禪)｣(권16-권20)과 ｢명률

(明律)｣(권21-권22), ｢호법(護法)｣(권23-권24) 등이 이었고, 그다음에 

｢감통(感通)｣(권25-권26)이 배치되었다. 고승전의 ｢신이｣가 ｢감통｣으
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고승전에서 ｢신이｣ 뒤에 있던 ｢습선｣과 ｢명
률｣이 앞서고 분량도 ｢감통｣과 비슷하거나 더 많아졌다. 게다가 고승

전에 없던 ｢호법｣이 새로 생겨서 역시 ｢감통｣ 앞에 놓였다.

｢습선｣과 ｢명률｣, ｢호법｣이 ｢감통｣보다 앞에 놓인 것은 ‘교화’보다 

수행과 득도가 더 중시되었다는 뜻이다. 불교의 기본적인 수행 지침인 

삼학(三學)으로 말하자면, ｢역경｣과 ｢의해｣는 ‘혜(慧)’에 해당하고, ｢습
선｣은 ‘정(定)’에, ｢명률｣은 ‘계(戒)’에 해당한다. ｢호법｣은 삼학을 가능

하게 하는 바탕이다. 이들 편목에 견주면, ｢감통｣은 교화에 치중하는 

것임이 분명해진다. 대체 불교사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기에 도선은 편

목 구성을 바꾸고 ‘신이’를 ‘감통’으로 바꾸었을까?

먼저 ‘감통(感通)’의 뜻부터 살펴보자. ‘신이(神異)’가 ‘신통으로 보

인 이적’을 뜻한다면, ‘감통’은 그런 이적에 ‘느낌이 일어 마음이 통했

다’는 뜻을 갖는다. 따라서 ‘신이’가 신통력을 지닌 고승의 입장을 나

타낸다면, ‘감통’은 고승이 교화하고자 하는 대상인 중생이나 대중의 

반응 또는 감응을 중시한 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의미

는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도선은 ‘감통’이라는 용어로 

대체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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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말(像末)에는 사람들이 경박하게 다투므로 법도 무너지고 

지리멸렬해지는데, 신통력은 고요히 흘러서 감통이 거의 끊어졌

다. …요즘 세상의 우매한 풍속은 지나치게 허황한 데로 마음이 

쏠려서 가끔 신령한 현상을 말할 때 심하게 꾸미기도 하는데, 

그 근거를 꼼꼼하게 따져보면 미혹과 간사함에 빠져 있다. 이로 

말미암아 요망하고 괴이한 말들이 숲의 나무처럼 많고, 시비하

는 논의가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다.46)

불교에서는 붓다의 입멸 뒤에 그 가르침과 실천과 깨달음이 온전히 

전승되느냐에 따라 처음 5백 년을 정법(正法) 시대라 하고, 그 뒤로 1

천 년의 시기를 상법 시대, 그다음을 말법(末法) 시대라 한다. 말법 시

대는 정법이 사라진 시대로, 극도로 타락한 혼란기다. 상말은 상법 시

대가 곧 끝나고 말법 시대가 도래할 시기다. 아마 6~7세기를 도선은 

그런 시대라 여겼던 모양이다.

그러나 불법이 무너지고 지리멸렬해진 것은 시대의 혼란 때문이 아

니었다. 역설적이게도 불교의 교세가 급속히 확장되면서 이에 편승해 

이른바 ‘사이비(似而非)’ 승려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불법을 어지

럽혔기 때문이다. 신이한 일들을 꾸며내 대중을 미혹에 빠뜨리고, 요

망하고 괴이한 말들이 난무하며 시비를 따지는 논의가 들끓게 되었다

는 말이 그런 현실을 표현한 것이다. 결국 불교의 융성이 부작용을 키

웠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참된 고승이 자취를 감추어 ‘신통력이 고요

히 흐르는’ 지경이 되어 대중이 감통할 기회도 사라졌다는 말이다.

이미 고승전에서 보았듯이 신이는 믿음을 일으키도록 교화하는 

데에 치중했다. 도선도 신이는 “처음의 믿음을 도탑게 해주려고 광명

을 나타내 중생에게 내려준”47)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을 나타낸다는 

표현은 곧 신이를 나타낸다는 뜻이다. 그런데 신이가 대중을 미혹하는 

46) 續高僧傳 권26, <論曰>, “像末澆競, 法就崩離, 神力靜流, 通感殆絕. …頃世蒙俗, 
情多浮濫, 時陳靈相, 或加襃飾, 考覈本據, 顚墜淫邪. 妖異之諺林蒸, 是非之論蜂起.”

47) 續高僧傳 권26, <論曰>, “爲敦初信，現光明而授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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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된 것’이 되어 ‘참된 감통’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러면 참된 감

통을 살릴 길은 무엇인가? 감통은 고승의 신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일 

뿐이다. 따라서 신이가 참되어야 하는데, 이는 곧 고승의 인식이나 수

행,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감통｣편에 처음 나오는 늑나만제(勒

那漫提)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늑나만제는 천축 출신의 승려로서 원위(元魏, 471∼553) 때에 낙양 

영녕사(永寧寺)에 머물고 있었다. 늘 낙양성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멀

리 숭산(崇山)의 소실봉까지 가서 땔감을 구해오는 것을 본 그가 이렇

게 혼잣말을 했다.

백성들이 이렇게 땔나무를 지고 다니며 고생하는구나. 내가 

잠시 두 산을 당겨서 낙수(洛水) 가에 눕혀서 사람들이 넉넉하게 

나무를 벨 때까지 기다렸다가 되돌려 놓고 싶다.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한낱 술수일 따름이다. 무지한 사람들은 잘못 알

고 나를 성인으로 여길 수도 있어 감히 하지 못하겠다.48)

늑나만제의 말에는 신통을 더 이상 정서에 호소하는 방편으로 쓰기 

어렵다는, 자칫 대중을 미혹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불교가 널리 신앙되는 종교가 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적절한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이｣든 ｢감통｣이든 굳이 둘 필요가 없지 않

으냐고 반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감통｣편의 새로운 신이들이 대답

을 해준다.

석초달(釋超達)은 무고를 당해 수레바퀴에 목이 매달린 채 갇혔다. 

혼자 힘으로는 살아날 길이 없음을 알고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염했다. 

그러자 한밤중에 문득 수레바퀴가 사라지더니 그를 지키던 사람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졌다. 간신히 달아났는데, 말을 탄 자들이 그를 뒤

쫓아 와 가까워졌을 때 초달은 다시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48) 續高僧傳 권25, <勒那漫提傳>, “百姓如許地, 擔負辛苦, 我欲暫牽取二山, 枕洛水
頭, 待人伐足, 乃還放去. 不以爲難, 此但數術耳. 但無知者, 誣我爲聖, 所以不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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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했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으므로 달아날 수 있었다. 승명(僧明)도 

죄없이 잡혀 오랏줄에 묶였는데, 관세음보살을 염해서 달아날 수 있었

다. 이 밖에도 관세음보살을 염해서 일어난 신이는 많다.

여겨서 눈여겨 볼 점은 초달과 승명 등 고승들이 신통을 발휘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신이는 관세음보살이 일으켰고, 그것은 초달과 승

명 등의 평소 수행과 지극한 마음이 관세음보살에게 전해진 결과였다. 

여기서 왜 ‘신이’가 아닌 ‘감통’으로 바뀌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보살의 감통을, 나아가 붓다의 감통을 끌어내는 고승들을 모아 놓은 

곳이 ｢감통｣편이었던 것이다. 앞서 사이비 승려들을 거론했는데, 그들

이 대중을 현혹시킬 수는 있어도 결코 관세음보살의 감통을 이끌어내

지는 못한다. 관세음보살을 비롯한 보살들의 감통을 이끌어내려면 승

려든 속인이든 참된 신심으로 올바른 수행과 실천을 해야만 한다.

그러면 ｢감통｣편에서 신통의 주체와 대상은 각각 누구인가? 얼핏 

보면, 관세음보살로 여겨진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이 아무런 계기나 연

유도 없이 신통을 보이지는 않는다. 반드시 수행이 청정한 승려가 지

극한 마음으로 불러야만 감통한다. 따라서 ｢감통｣편에서는 주체와 대

상이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견고경｣과 불소

행찬, 고승전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점이다. 요컨대 감통의 뜻대로 

쌍방이 통해야만 신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고승전에 범을 길들이는 고승들이 여럿 등장한다는 말을 앞서 했

다. 속고승전에도 범이 등장하지만, 사뭇 달라졌다. 석승림(釋僧林)

의 전기에 나오는 일화가 대표적이다. 승림은 퇴락한 절에 갔다가 하

는 수 없이 맨땅에 앉았다. 그때 범 한 마리가 승림 앞에 웅크리고 앉

아서는 눈을 내리깔고 승림을 주시했다. 이에 승림은 범을 위해 법을 

설했다. 범은 한참 있다가 떠났다고 한다.49)

고승전에서는 고승이 신통력을 지녔다는 표지로서 범이 고분고분

49) 續高僧傳 권25, <釋僧林傳>, “後往赤水巖故寺中屋宇竝摧, 止有叢林. 便卽露坐, 
有虎蹲於林前, 低目視林. 乃爲說法, 良久便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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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굴었는데, 그런 범의 행동은 마치 도교의 도사를 따르는 것과 흡

사했다. 그러나 승림은 범에게 불법을 설했고 그 덕분인지 범이 해꼬

지를 하지 않고 떠났다. 불교적 색채가 더해졌다고 하겠다. 그리고 여

기에서는 신이의 주체가 승림인지 불법 자체인지 애매하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신이이든 감통이든 승림이 불법을 충실

하게 따랐음을 증명하는 표지로 해석된다는 사실이다.

[여러 나라에서 온 일곱 구의 불상들이 안치되어 있는] 법당

의 문은 늘 열려 있었으나 날짐승도 길짐승도 감히 들어오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그렇다. 그러므로 영유 스님이 불상들을 기

리며 “감응하여 [이적이] 일어나니, 참으로 곁가지가 없구나!”

라고 하였으니, 신통은 가만히 드러나고 이치는 예사로움과 거

리가 멀다는 말이 아니겠는가!50)

법당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만, 어떤 짐승도 들어올 수 없었다고 

한다. 승림의 범과 달리 불법에 감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신이

나 감통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저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면 불도에 합당하게 수행하고 지극하게 마음을 낸다면 

그가 누구이든, 승려가 아닌 속인이라도 감통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석승융(釋僧融)의 전기에 그 실마리가 있다.

승융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귀신들을 없애거나 물리친 행적을 보인 

고승이다. 독경과 불도를 실행함으로써 귀신의 변괴가 사라지게 하거나 

꿈에 나타난 귀신 병사들을 관세음보살을 염함으로써 물리치기도 했다. 

그런데 그의 전기에 다음 일화가 나온다. 도적들의 습격으로 남편은 달

아나고 부인은 붙잡히는 일이 생겼다. 그 부인은 길에서 만난 승융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승융은 부인에게 “오로지 지극한 마음으로 관

세음보살을 염하시오. 다시 다른 도를 믿을 건 없소이다.”51)라고 일러

50) 續高僧傳 권25, <釋僧意傳>, “堂門常開, 而鳥狩無敢入者, 至今猶爾. 故靈裕像讚
云: ‘應感而來, 誠無指屬!’ 豈神通冥著, 理隔尋常之議乎!”

51) 續高僧傳 권25, <釋僧融傳>, “惟至心念觀世音, 更無信餘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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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부인은 그 말대로 관세음보살을 염했다. 그 덕분에 몸을 옭아

매고 있던 나무들이 풀어졌고, 닫혀 있던 옥문이 열려서 달아날 수 있

었다. 게다가 헤어진 남편도 만났다. 이 모두 신이인데, 주체와 대상은 

부인과 관세음보살이다. 승융은 단순한 매개자 역할만 했다.

이 밖에도 고승이 아닌 속인이 신이와 관련된 사례는 더 있다. ｢감
통｣편에서는 고승의 범행(梵行) 곧 청정한 수행과 정진으로 신이가 일

어난다고 한 인식이 확장되어 고승에 버금가는 신심과 실천을 하는 

속인도 신이의 주체이자 감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다. 이는 불교가 승려들 중심에서 속인들까지 포용하는 단계로 나

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로서 의의가 있다. 나타난 이적은 주로 

신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청정한 수행과 지극한 신심을 북

돋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Ⅳ. 마무리

초인간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을 보이는 신통은 이적을 일으키는 힘

으로서 거의 모든 종교에서 주요한 구실을 해왔다. 불교에서는 교조인 

붓다로부터 후대의 성자들, 고승들이 그런 신통을 지닌 존재로서 숭앙

되기도 하고 기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신통은 역사적으

로 용어에서나 의미에서 변화를 겪어 왔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불교사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파악하고자 신통의 주체와 

대상, 유형, 목적 등을 분석했다.

아함경의 ｢견고경｣에서 붓다는 신족, 관찰타심, 교계 세 가지 신

통을 말했다. 신족과 관찰타심이 널리 실행되고 있던 신통이어서 붓다

의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방편으로 적절하지 못했다. 그래서 붓다는 

청정한 수행을 통해 스스로 깨달은 이라야 보일 수 있는 신통인 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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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용인했다. 교계는 붓다의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지닐 수 있는 

신통으로서 누진통에 해당한다.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중도를 펴기 위

해서는 교계가 가장 적절한 신통이었던 것이다.

불교가 이미 인도 사회에 뿌리를 내린 뒤에 창작된 불소행찬에서

는 교계가 작품 전체를 관통하면서 신족과 관찰타심도 믿음을 일으키

고 깨달음을 이끄는 방편으로 묘사되었다. 신통의 주체가 붓다 또는 

붓다의 경지에 이른 수행자라는 점과 여전히 교화보다 깨달음을 위해 

신통을 보인다는 것은 그 동안 불교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교화에 

치중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불소행찬에서 신통은 하나에서 셋으로 늘어나는 데서 그쳤다면, 

중국에서도 훨씬 다양하고 많아졌다. 용어에서도 의미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고승전에서는 ‘신이’라 했고, 속고승전에서는 ‘감통’이라 

했다. 이적을 일으키는 주체 또한 고승들로, 다시 속인들로 확장되었

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중국의 사회적ㆍ문화적ㆍ관습적 특수성에서 

비롯되었다. 즉, 외래 종교인 불교가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변용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고승전에서 신이가 신분에 관계 없이 불교를 믿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속고승전에서는 감통의 대상으로 승려들이 되었

다. 고승전이 교화를 중시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면, 속고

승전은 교세의 급속한 확장이 빚어낸 사이비 승려들의 횡행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승전에서는 신이의 

목적이 교화였던 반면에 속고승전에서는 승려들의 청정한 수행과 

여법한 행실의 회복이 목적이 되었다. 특히 속고승전에서는 고승뿐

만 아니라 속인까지도 감통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어 주목된다. 요컨대 

중국에서 신이와 감통은 불교의 외적인 확산에서 내적인 확립으로 전

환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신통은 초월적인 능력이고 대중에게 정서적으로 호소하는 것이라고

만 여길 수 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정치와 사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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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등 현실적인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의미와 목적, 

심지어 대상까지 변화해 왔던 것이다. 물론 본고에서 그 변화를 충분

히 다 밝혀내지는 못했다. 또 동아시아의 불교사에 한정하더라도 신이

가 중국 내의 도교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동아시

아 각국에서 신이의 수용과 변화는 어떠했으며 어떻게 같고 다른지 

등도 고찰해야 한다. 후속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며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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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the Shintong of the Buddha 
to the Shini of Eminent Monks

Jung Chun-koo
Researcher, Bacademia

  In Buddhism, there are specific terms related to miracles and 
miraculous acts such as the Sanskrit term, abhijñā, which was 
translated as into Chinese characters as shintong (神通). This 
term implies the six supranormal powers. It originally meant 
‘direct knowledge,’ ‘high knowledge,’ or ‘knowledge beyond the 
common senses,’ which was understood as a superhuman and 
transcendental ability possessed by Buddhas, Bodhisattvas, and 
noblemen. However, this took on different meanings and morphed 
into different terms later in India and China.

This article analyzes the subject, object, type, and purpose of 
these shintong, focusing on the Sutra for the Householder Kaivarti 
(堅固經, Gyeonggo-gyeong, Kaivarti-sūtra) from the Longer 
Discourses (長阿含經, Jang-Ahamgyeong, Dīrghâgama) and 
exemplary Buddhist texts such as the Sanskrit, In Praise of the 
Acts of the Buddha (佛所行讚, Bulsohaengchan, Buddhacaritam) and 
the Chinese Records of Eminent Monks (高僧傳, goseungjeon) and 
Continued Records of Eminent Monks (續高僧傳, Sok-goseung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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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storical evolution and changes to the meaning of Shintong in 
Indian and Chinese contexts can be observed through these texts. 
In the Sutra for the Householder Kaivarti, the Buddha said that 
there are three kinds of Shintong: supranormal footedness (神足, 
shinjok, ṛddhi-pāda), mindreading (觀察他心, gwanchaltashim, 
anya-mano-jñāna), and education (敎誡, gyogye, anuśāsana). 
Among them, supranormal footedness (multiplying one’s body, 
teleportation, flying, walking on water, etc.) and mindreading were 
denied because, at that time, claims of this nature were used to 
appeal to people’s emotions and inspire sincerity, but this was of 
no use in conveying the Buddha’s teaching. On the other hand, 
education, acquired only with through enlightenment, was sanctioned 
as a shintong unique to Buddhism. However, in In Praise of the 
Acts of the Buddha, supranormal footedness and mindreading were 
described as important ways to lead people to enlightenment, while 
education pertained to the whole of spiritual work.

In China, Buddhism was a foreign religion at first, and it 
urgently sought to be accepted. After the increase of its religious 
influence, introspection on discipline and practice was meant to 
firmly deepen its roots. In line with this, shintong and miracles 
were transformed and expanded to suit the Chinese cultural 
context. Such changes in Buddhist history are well illustrated by 
the shini (神異, miraculous powers) described in Records of 
Eminent Monks and the gamtong (感通, penetration of sensitivity) 
detailed in Continued Records of Eminent Monks. In Records of 
Eminent Monks, the subject of shini was that of eminent monks 
and its objects were those who did not know of Buddhism or 
believe in it. In Continued Records of Eminent Monks,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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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nks themselves could be objects of shini. The change of 
object suggests that the purpose had shifted from edification to 
awareness and self-reflection. Shini focused on edification, 
whereas gamtong re-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pure 
discipline and practice of monks during the 6th and 7th centuries 
when China became predominantly Buddhist.

Keywords: Shintong, performing miracles, Shini, Gamtong, edification, 
enlighte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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